
【특징 · 국제 한자의 표준화】 

국제표준문자코드 제안 한자 자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이채훈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한자 자형 표준화의 필요성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자신들의 문자를 어떻게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연구를 진행시켜 왔으며， 그 결과로 현재 국제문자표준화 

사업이 상당한 례도에 진입하고 었다. 이른바 한자문화권에서도 같은 문제가 대 

두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이 주축이 되어 한자의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ISJ/'2/:2JWG2 산하의 IRG (ldrographic RapIX>rteur 

Group) 라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로 1998년 12월까지 전 

부 27.486자에 대한 코드가 통일되어 ISO의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한자의 표준화를 위해서 현재 추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글자들은 모두 

UNICODE에 수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글자들을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었다. 이런 추 

세를 감안할 때에 앞으로 우리의 한자 사용 환경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한자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지 

금까지 한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아왔던 국학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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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진행된 작업은 주로 각국에서 제안한 한자 

를 서로 비교해서 같은 글자에 동일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작 

업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한자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 

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글자의 

모습， 즉 자형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한자를 일본， 중국， 대만， 월 

남에서 제출한 한자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자 자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제출한 한 

자 중에는 글자를 이루는 字素의 모습이 들쭉날쭉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 

우와 필획이 많거나 적어 자형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에서 제출한 한자는 그 모습들이 모두 통일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均이라는 글자와 맴이라는 글자를 비교할 때에 성속에 들어 있는 二라 

는 字素의 모습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 

면 그것은 우리의 필사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필사 습관에 의한 자형이 인쇄체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한자 

자형， 그리교 심지어 국제표준화를 위한 회의에 제출된 컴퓨터용 자형 (Font) 에 

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한자 자형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개 인이 한자를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꼭 표준화된 한자를 써야 한다는 

법이 없다. 한자는 쓰여지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예술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라도 얼마든지 달리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예가들의 글 

씨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형을 통해서 고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한다. 또 인쇄체의 경우에도 인쇄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서 

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서체의 종류에 따라 자형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이런 자유는 용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 차원에 

서 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쓰여지는 한 

자가 어떤 과정을 거친 변형인가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방변에서 필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한자의 기초교육 현장에서 발견 

된다. 앞에서 말한 均과 0딩을 배우는 학생들이 편방을 제외한 부분이 같은 성이 

연서도 어째서 모습이 다른가를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표준화가 되어 있 

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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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한자 자형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숍에 의거해서 자형을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른 한자 자형을 채태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혼란이 서로 지속될 때에는 같은 한자를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한자로 오인하고 각각의 Font를 제작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 

는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한자 자형을 표준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IRG에 제안한 한자들 중에서 형태에 오류가 

있는 글자들을 지적하여 바로 잡도록 하고 자형의 차이가 있는 유형을 수집하 

여 각 유형별로 어떤 모습의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 

나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관해서 필자는 서경호， 민병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표준화가 필요한 유형의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 

기 바란다. 한편 이 글에서의 검토는 최종적인 표준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결 

코 아니다. 이 검토는 우리나라 한자의 자형이 지닌 문제를 지적해 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동}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자형을 중심으로 표준화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 

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자형에 오류가 있는 글자 

다음에 제시하는 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IRG에 제안한 한자 중 자형에 오류 

가 있는 것들이다. 이 글자들은 시급히 올바른 형태로 고쳐 IRG에 수정 요청을 

해야할것이다. 

잘못된 형태의 글자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각 유형마다 큰 

글씨로 예를 든 것은 각 자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잘못된 형태의 앞 글자가 뒤의 글자로 고쳐져야 함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1) 脫 휩 

이 유형의 글자들은 획이 결여된 것 이외에는 자소의 형태가 모두 같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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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일곱 글자가 발견되었다. 

@都→嘴， 흉→賽 

@微→微， 廠→總， 羅→靈

@觸→觸

@轉→鍵

@의 두 글자는 、이 빠져 있고 @의 세 글자는 -이 빠져 있다. @의 글자 

는 支가 又로 잘못 쓰여져 2획이 줄었다.@의 글자는 Y가 빠져 3획이 줄었다. 

2) 쫓 劃

이 유형의 글자들은 올바른 형태의 글자와 비교하여 자소 l획이 더 많은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네 글자가 발견되었다. 

CD_% →명 

@積→積

@塵→塵， 羅→轉

@의 글자는 자소 JL의 /가 위의 口를 관통하지 않음으로써 1획이 늘어났으 

며 @의 글자는 2획의 자소 ι가 3획의 자소 上으로 잘못 쓰여졌다. 그리고 @ 

의 두 글자는 3획의 자소 又가 4획의 자소 文로 잘못 쓰여졌다. 

3) 異 形

이 유형의 글자들은 총획수는 같으나 일부 자소가 다른 형태의 것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 다음의 열이홉 글자가 발견되었다. 

@뿔→雙， 뺑→對 

@廣→顧， 港→港

@賣→활， 擔→擔，讀→讀

@構→樓

@續→續， 擾→層，흉→훌훌 

@械→;懶

@臺→흉쫓 



@相→楊

@ ?:옷→洙 

@購→題

@顧→難

@觸→鍵

@願→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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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글자는 각각 *과 ;가 i로 잘못 쓰였으며，@의 두 글자는 각각 

검와 E가 E와 己로 잘못 쓰였다，@의 세 글자는 a이 且로 잘못 쓰였으며， 

@의 글자는 π가 升로 잘못 쓰였다~@의 글자 중 앞의 두 글자와 뒤의 한 글 

자는 각각 A과 八이 八과 A으로 잘못 쓰였으며，@의 글자는 E이 ι로 잘못 

쓰였다~(J)의 글자는 「아 一로 잘못 쓰였으며，@의 글자는 力이 n로 잘못 쓰 

였다，@의 글자는 v가 八로 잘못 쓰였으며，@의 글자는 L가 | 으로 잘못 쓰 

였다， @의 글자는 옳이 小와 佳로 분리되어 있다，@의 글자는 廣가 慮로 잘못 

쓰였으며，@의 글7.}는 具가 具로 잘못 쓰였다. 

3. 표준화가 필요한 자소의 유형 및 표준화 방안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IRG에 제안한 한if.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 

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을 일부 검출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표준화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1) 中國의 『康熙字典'.J)， 韓國의 『新字典』을 비롯한 字典類를 참고한다. 

(2) 字源에 根擾한 傳統字形과 現代的 實用字形을 調和시킨다. 
(3) 普遍的이고 合理的인 字形을 優先으로 한다. 

(4) 서체의 미감을 가급적 살리도록 한다. 

〈유형 1> -: / • / 

이 유형에서 우리는 -이라는 자소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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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珪과 뺨을 비교하면 추의 一이라는 자소가 서로 다름을 볼 수 었 

다. 이 경우 『康熙字典』을 비롯한 전통 字典에서 쓰이는 예에 따라， 珠에서 보 

이는 자소보다는 뺨에서 보이는 자소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f추←→밤，峰 

〈유형 2) 、 의 모양 · 위치 · 방향 

이 유형에서는 우선 下， 유과 η， 휴을 비교해 보면 같은 、 이 다른 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여기에서는 下이라는 자소를 휴에서 보이는 자소로 통 

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원래 、 이라는 자소가 가장 보편적 

으로 쓰이는 모양， 위치， 방향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下， ðt ‘→납， ñ 

마찬가지로 主， 住와 柱， 姓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 

자들도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主라는 자소로 통일하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통일의 대상에는 앓 註， 住， 姓， 珪 柱， 뺨， 莊， 結 뾰 ~ 較， 흉， 앓， 投

등이 있다. 

柱，姓←→主，住

이러한 원칙을 확장하여 4의 형태를 가진 글자를 모두 우리가 筆寫에서 쓰 

는 i의 형태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형태상 

매우 유사한 市(시)와 市(불) 두 글자 및 이들을 자소로 하여 구성된 글자의 

구별이 쉬워지는 이점이 생긴다. 

亡， 忘， 校，1f.， 享 • 亡， 훈、， 校， 갖， 흥 
市， 빼， 輝， 빼 • 市， 뼈， 純， 뼈 

〈유형 3) 낌:성→션 

이 유형에서는 성이라는 자소와 낌이라는 자소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즉 

햄， 約， 행， 빼， 節， 杓， 꺼 등에서는 선으로 되어 있지만 杓， 的， 的，~， 흙，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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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箱， 흰， 杓， 펴， 杓， 션， 杓 등 대부분의 글자에서는 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경우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낌을 기준 자소로 삼아 표준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勳， 約， 흙， 杓， 꺼←→杓， 뻐， 物， 網， 형 

〈유형 4) 八 : J\. →八

八 . /、 • 八

이 유형에서는 八이라는 자소가 A 또는 /、로 변형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즉 흉， 홈에서는 八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지만， 흉， 滾 充， 쫓 등에서는 /、 또는 

八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며， 增， 觸， 曾， 慣， 짧 등에서는 八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嚴에서는 /、로 변형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자소인 八로 표준화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兌， 曾， 公， 兮， 分 등의 글자에서 八을 표준 

자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滾， 充， 쫓 •, 흉， r亮

觀←→增，觸，曾，慣，騙

〈유형 5) =: '( (/) • '( (/) 

이 유형에서는 V 이라는 자소가 =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次，

俠， 核， 款， 資， 쫓， 옆， 짧， 즙， 훌 윗 꽃 등에서는 V 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지 

만， 棄， 菜에서는 그 모습이 二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또 성， 

웰， 훨， 뼈 등에서는 성 내부에 Y 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뼈， 狗， 퍼 등에서는 성 

내부의 자소가 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r 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니， 그것은 二의 모습이 V 의 변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쫓， 菜←→次，俠，核，納

n딩，均，퍼‘→설，웰，혈，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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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6) C: 도-→ C. c:: 

이 유형에서는 E과 ε의 쓰임이 혼돈된 양상을 보이고 었다. 즉 /C+舊/의 

글자가 /C+舊/의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원래 자소 E와 결합되는 글자인 

m;. 훌， 團， 置， 區 등이 仁과 결합하고 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각각 원래의 자소와 결합시킴으로써 자형을 고쳐주어야 할 것이다. 

훌훌→ 醫

!lli, 置， 置， 置， 區， 樞 • m;, 멸， 置， 置， 區， 樞

다만， 이 유형의 글자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형태상 아무런 구분없이 쓰이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자소 중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유형 7) L: 口→口

口라는 자소가 A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懶 懶， 雖 등 

에서는 口라는 자소가 쓰였지만 織 懶에서는 口라는 자소가 A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원래의 자소를 口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A라는 자소도 口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總，懶←→觸，觸，雖

〈유형 8) jz: 잣-+又 

又와 又는 형태적으로 상이하여 음과 의미 역시 달라 각각 .뒤져서 올 치’와 

‘천천히 걸을 쇠’라고 일걷는다.jz가 자소로 쓰여 이루어진 글자로 종， 쫓， 쟁 

등이 었으며， 짓가 자소로 쓰여져 이루어진 글자로 쫓， 없， 聲 등이 있다. 그런 

데 실생활에서 한자를 쓸 때， 又로 구성된 글자들이 원래의 형태인 X를 유지하 

지 않고 X로 변형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IRG에 제출한 한자 세 

트 중에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보인다. 예를 들어 쫓， 뚫， 훌， 慶. 樓， 흉， 優， 樓，

鎭， 짧， 輪， 輪， 援， 鍵， 魔 등에서는 이 자소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夏， 擾

{웠 {쫓， 埈， 埈， 뺏， 俊， 據. I뺏， 曉， 慶， 像 略 埈， 觀， 훌훌， 慢， 慶， 覆 路， 種 擺，

復， 後 ’復 등에서는 X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또 總 數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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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소가 X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세로 내려 긋는 획의 모습이 다르다. 잣를 

X와 구분하는 것 자체에 별 의미가 없고 또 보편적으로 X를 자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X의 모습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국과 일 

본에서는 자소 짓의 모습이 이미 단순화한 又의 형태로 통일되어 있다. 

쫓， 훌， 響， 灌， 優， 、優， 鎭←→ 夏， 樓， 俊 俊， 埈， 浚， 俊， 陸，

懷， 慶， 覆， 鍵 復， 後←→練， 數

〈유형 9) 女

이 유형에서는 女라는 자소의 모습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틀어 女，홉， 

홉， 홍， 委， 쫓， 훌， 훌에서는 女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으나 如 뺏% 努， 愁. ~c. 

如， 好， 妙， 防， 站， 妹 姓 始， 빼， 흉， 威， 뼈 등에서는 女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달라져 있다. 즉 -이라는 자소의 어디에서 내려긋는 획이 시작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심지어 흉에서는 같은 글자 안에서도 女의 모습이 각각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획이 교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女의 모습으로 통일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女，품. 1훌←→如，努，愁，뼈，흉 

〈유형 10) 日 :/n+二/ • 日

이 유형에서는 日과 /n+二/라는 자소의 모습이 통일되지 않아 매우 혼란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日부에 속하는 最와 용자를 자소로 하는 글자 중 最 행￡ 

밍훌와 慢， 漫 眼 훌， 짧， 慢， 慢， 婚 慢， 慢， 獲 賴， 護， 鍾， 훌 등이 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續과 慢‘ 慢， 흩~ 등은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n+二/를 자소로 하는 글자 중 冒， 륨， 휩， 姐， 廳， 홉， 輯， 園， 漫， 編， 遭， 關，

願 등에서는 이 모습이 지켜지고 있는 반면， 흉， 뼈， 樓， 場， 樓， 廳 등에서는 이 

모습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日을 자소로 하고 있는 글자들이 /n+二/의 형태로 쓰이는 것은 영백한 오 

류이므로 日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n+二/를 자소로 하는 글자들이 일반적으로 원래의 형태대로 쓰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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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모습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에 대해서는 자소의 형태를 

바꾸어 日로 통일시키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 생각한다. 

홉￡ 據， 顧 慢， 漫， 輯， 樓， 慢←→編，慢，握， 鄭
冒， 륨， f릅， 밟 遍， 購 •, 뚫， 뼈， 楊， 場， 揚， 옳휩 

〈유형 11> 戶·戶→戶 

이 유형의 글자들에서는 자소 戶의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두 가지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즉 홈， 홈， 房， 房， 所， 居， 몹， 握， 盧， 編， 篇， 偏， 遍， 扁， 最， 爛，

騙， 恨 등 대부분의 글자에서 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i:F. 홈， 훌， 據 등 

일부 글자에서는 변형된 戶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글자는 원래 자 

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홈， 뿜， 房， 房， 所， 擺 偏， 爛 •• ~?，遍，통，揚 

〈유형 12> E: 巨， 닫 • 巨

이 유형에서는 틴리는 자소의 모습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자소 巨를 가진 

글자 중 巨， 把 ßE. fê. :,tE!. 相， 따 훌훌， 뿔， 姐， 硬， 箱 등의 글자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대부분의 글자들이 巨 또는 巨와 유사한 형태의 자소로 변형되어 있으 

며， 정작 巨의 형태를 지닌 글자는 굶， 쫓닫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글자의 내원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총획수에서도 4획( 닫， 닫)과 5획(巨)으 

로 셈으로 인해 획의 차이가 나게 된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닫 또는 닫와 유사 

한 자소와 결합한 글자들은 짧字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巨자가 I부에 속하는 

글자임을 감안하여 工의 형태를 나타내어 자소의 형태를 분명히 드러내 주어야 

할것이다. 

巨， 指， 距， 뚫， 姐， 桓， 蟲， 箱 •• 굶， 銀

이와 마찬찌로 !i!을 자소로 하는 글자들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 

다. 즉 姬， 뿔， 臨， 賢， 堅 등은 자소 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助 姬 홈￡ 

威， 藏 藏 職 등은 자소의 모습이 변형되어 자형의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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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자소 몸의 모양을 정확하게 써야 할 것이다. 

~ 뢰톰 藏， 鐵， 藏， 職 •• 姬， 顆， 臨

〈유형 13) L: L-+ ι 

文: 文 →文

交 :交 →交

更 :更→更

위의 네 가지 자소는 延， 廷 展 뼈， 建， 健과 ðc. 放， 故.I!t ￥￠ 윷， 그리고 

校， 緣 映， 較， 戰 散， 훗 및 便 懶， 硬， 便 樓， 練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글자에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健， 爛， 該， 敬， 職 體 등 

극히 일부의 글자에서는 起筆 彈勢를 제거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글자는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延， 廷， 底， 뼈， 建， 健 •• 1健

~， 故， 故， 敗， 행， 훌←→爛 

校， 練， 較， 較， 散， 쫓 •• 該， 驗， 敵

便， 輔， 硬， 據理， 練←→體

이와 유사한 예로 敵과 뼈아 있는데， 이 두 글자 역시 起筆 彈勢를 두어야 

할것이다. 

참고로 중국， 대만， 일본에서 모두 起筆 彈勢를 제거한 자소로 통일하여 글자 

의 형태를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아래아 혼글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워드97 

등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의 한자 폰트 역시 起筆 彈勢를 제거한 점을 감안하 

여 우리도 단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예와 정반대의 양상을 띠는 글자가 몇 개 발견된다. 즉 중국 

의 簡化字인 X와 일본 약자인 홉， 짧 등의 자소 X와 文이 각각 起筆 彈勢를 

두어 X와 文으로 변형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洛， 빼. tt 풍의 경우처럼 외국 
의 약자이거나 전통적으로 쓰이는 속자일 때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 제안 한자 중에서 필과 靜 및 開은 형태상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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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주지 않고 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에 해당하는데， 앞의 원칙에 

의거하였다고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유형 14> 再 : 再→再

이 유형에서는 훔과 再이라는 자소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再， 個， 再， 購， 講， 構에서는 再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훔， 牌， 總 梅， 佛，

뺑， 佛， 稱， 隔， 養， 構， 醫， 構， 짧， 構， 觀， 選 購， 購 등에서는 윗쪽의 一변이 口

의 밖에까지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었다. 중국， 대만， 일본에서는 再의 모습 

으로 통일하였다. 우리의 筆寫 형태에서 보통 再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再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훔， 며룡， 構， 遭‘→再， 再， 購， 講

〈유형 15> 四 p끄 • 며 

이 유형의 글자는 賣를 자소로 하는 글자에서 보이는데， 四가 @로 쓰인 경 

우가 적지 않아 거의 절반을 차지 한다. 즉 續， 漫， 團， 뽑， 樓， 爛， 題， 讀， 轉

등은 四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賣， 續， 寶， 顆， 觀 轉 등은 m의 형태로 바뀌 

어 쓰이고 있다. 원래 賣는 자소 四로 구성되는 글자이므로 이를 자소로 하는 

글:;<:.}는 모두 자소 四의 훌로 통일하여 써야 할 것이다. 

賣， 樓， 賣， 聽， 觀←→讀， 團， 積， 體， 讀

〈유형 16> 뻐 • 而의 아랫부분의 모양을 m으로 정한다. 

이 유형에서는 뻐라는 자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훌E f짖， 勳， 觀，

羅， 禮， 훌훌， 擇， 鍵 등의 글자는 자소 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要， 優， 覆

觀， 훌훌， 置， 讀， 醒， 훌훌 등의 글자는 뻐의 아랫부분이 때로 변형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자소가 쓰이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筆寫에서 보면적으로 아랫부분을 IID 

로 변형하여 쓰고 있으며 중국， 대만， 일본에서도 대부분 변형된 자소로 통일하 

고 있다. 筆寫의 편의를 위해 뻐의 아랫부분의 모양을 IID으로 정하여 자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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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훌，廣，嚴，羅，醫，揮←→要，優，覆，觀，훌，價 

〈유형 17) 훨 : 훨→훨 

이 유형에서는 자소 훨으로 구성되는 글자들 중의 일부가 훨의 형태로 변형 

되어 쓰이고 있다. 즉 湮， 湮， 軟， 禮 등의 글자가 자소 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煙， 團， 睡 등 일부 글자는 변형된 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유 

형의 글À}는 대부분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훨으로 통 

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煙， 關， 陸←→湮，湮， 軟 禮

〈유형 18) 좁 : 좁→좁 

좁을 자소로 하는 글자 중에 변형된 자소 좁으로 구성된 것 들이 가끔 보인 

다. 즉 淸， 請， 購， 輔， 淸， 猜， 홈， 情， 精， 情， 靜， 購， 靖， 購 등의 글자에서는 원 

래 자소의 형태 좁을 유지하고 있지만， 碼， 熺， 慣， 輔， 精. f홉， 勝. 顧 등의 일부 

글자에서는 좁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자소의 형태가 바뀐 글자들은 원래 형태의 

자소로 환원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猜，淸，뼈，體 嚴←→淸，請，精，情，靜，靖

〈유형 19) 兪 : 兪， 命，兪，兪 →兪

兪라는 자소를 포함하고 있는 글자의 모습은 매우 복합적인 OJ: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자소 兪를 구성하고 있는 入， 一. ~. <{의 네 성분 중 一을 제외한 나 

머지 성분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 兪， 兪， 兪， 兪， 兪 등으로 쓰이고 있다. 예 

를 들어 險 愈， 倫， 觸， 輸， 遺， 빼， 짧， 癡， 倫， 함， 메훨 등에서는 원래의 형태인 

兪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據에서는 원래의 자소 兪의 入이 A으로 변형되었고 

劇에서는 /A+一+ 月+ IJ/로 변형되어 兪로 쓰였으며， 衛에서는 /A+一+月+

<<1로 변형되었고 線， 廳， 輸， 驗， 짧 등에서는 /入+-+月+<{/로 변형되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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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유형의 글자는 대부분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兪

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자형의 단순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럽 兪로 통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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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0) 月: ~→月

前 또는 朝를 자소로 하여 구성된 글자에서 月과 R 의 두 가지 형태로 쓰이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朝는 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團는 

月의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다. 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빼.Wí. 햄， 옮， 勳， 뼈， 

짧， 觸 등의 글자에서 月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前， 뺑， 前， 簡， 觀，

嚴 등의 글자에서는 며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前와 朝가 원래 빠에서 변형된 R를 자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글자라 

는 사실에 의거하면 이 유형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댐의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소를 포함하고 있는 服 椰， 觸， 願.)1 등의 글자가 

모두 月의 형태를 따르고 있고 字典이나 실생활에서 이 자소가 月의 형태로 쓰 

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글자를 月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 

을것이다. 

朝←→爛

빼， 、빼， 빼， 讓， 騙 •• 햄， 前、， 騎， 觀

〈유형 21) 食 . 食 • 食

글자의 아랫부분에 자소 食이 위치할 때 형태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養， 養， 癡， 餐， 훌， 寶， 쩔， 慶 등의 글자에서는 食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홉， 흉， 餐， 餐， 權， 播 등의 글자에서는 食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자소 食을 포 



국제표준문자코드 제안 한자 자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83 

함하고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 食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의 자소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훌훌，쫓，養，餐， 權←→養 覆， 餐 響， 慶

〈유형 22) +t:유: -1+•-1+ 

이 유형에 속하는 글자들은 대다수가 -++라는 자소의 형태를 띠고 었다. 즉 

먼저 뷰라는 자소를 지니고 있는 글자들을 보면， 花， 쫓， 審， 逢 끓， 嘉， 흰， 훗， 

효， 휴， 뽕， 휴， 英， 짧• Jf. 힘， 菜， 園， 覆， 鼎， 훌 등과 같이 자소 -++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글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芳， 芳， 행， 숲， 훌， 運， 意， 滾， 紅 등 

과 같이 원래의 자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글자는 그 수효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소 유을 가진 옳， 敬.=. 輩， 寬 등으로 구성된 글자를 

보면， 뚫， 뚫， 羅， 搬， 體， 寬， 體 등의 극소수 글자가 #의 형태를 유지하고 讀

이 특이하게 변형된 +t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種， 劉， 樓 뀔종 獲， 睡， 獲 獲，

應 훌훌 獲， 曉， 獲， 鐘， 漫， 護， 廳， 敬， 驚， 쫓， 敵， 璥 愁， 璥， 聚， 輩， 觀， 灌， 鍵，

覆， 權， 醒， 鍵 魔， 觀， 動， 權 禮， 權， 觀，歡 鍵， 獲， 權， 繹 歡， 흉， 優， 樓， 價，

費， 鄭， 費， 薦， 覆， 薦， 爛， 熾 擾， 購 構 購， 灌，樓， 硬 등 나머지 글자들모두 

가 -++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 

文字學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이 유형의 글자는 각각 그 원형에 따라 +t와 

#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랍들이 뷰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굳이 원래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비록 

필획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의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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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3) 成:或→않 

康의 형태를 가진 글자는 歲 1자만이 자소 않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l購， 懷， 驚， 鍵， 흉， 廳， 灌， 樓， 훌훌 등의 나머지 글자들은 成을 자소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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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글자들은 원래 成를 자소로 하여 구성된 것들이므로 或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購， 權， 購， 廳， 購，灌， 樓， |購←+ 屬

4. 맺음말 

우리나라가 ISO에 제안한 한^~는 자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의한 표준화를 

거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동일한 글자를 자소로 사용하고 있 

는 글자 간에도 그 자소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여 통일성을 잃은 현 

상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형상의 오류까지도 발견되고 있다. 이 

는 이미 이 글의 모두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자의 교육과 컴퓨터에서의 한자 

사용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적시한 짧字， 즉 

자형이 잘못된 글자는 시급히 바로 잡아 정확한 형태의 것으로 고쳐야 하며， 모 

든 자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표준화를 함으로써 형 

태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검토하고 제시한 표준화안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의견으 

로 최종적 인 표준안을 만들어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만든 

것일 뿐이다. 한자 자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 

의 표준화안은 여러 書體를 한 벌의 폰트집에 동시에 싣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점과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印빼훌훌 

筆寫體 등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고 필자가 이 글에서 디룬 우리나라 한자 자형 

의 문제와 개선안을 참고하여 각 서체마다 적합한 자형을 확정한다면 이러한 

모순점과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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